
<글말교실 소감문> 

제 학습 목표는 “어떻게 말을 해야 1 대 1에 대화에서 상대방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

을까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1대 다에서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보자”였습니다. 한 

건수 교수님의 아주 특별한 대화의 기술에서는 비행기에 비유하여 이륙, 순항, 착륙, 3가지(서론, 

본론, 결론)로 나누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것에 들어가기 전의 도입부에서는 경청의 자세의 중요

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벽에 대

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말하기에 있어서 경청이 아주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대화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왜?“, “궁금하다.” 그리고 “알고 싶다. “입니다. 

대화하고 싶은 상대에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기 때문이고 굳이 대

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와 대화하게 된다면 "내가 저 사람과 왜 대화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서론에 해당하는 ‘이륙’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륙에서는 신

뢰의 공식을 통해 나와 타인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 중에 언제나 답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말한다

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을 저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언제나 답을 주는 습관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관

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상대방이 원하

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답을 원하는 사람은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해 답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로는 본론에 해당하는 ‘순항’

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입니다. 순항에서는 자기중심성을 낮추고, 신뢰를 높이는 대화의 기술을 인

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말하기 위해 듣고 있는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듣고 있는가?” 

코치는 돕는 자, “상대방이 지금 상황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20년 2학기

에 수강했던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에서 황동조 교수님(코치님)께 코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

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진로를 걱정하던 때에 교수님께서는 “지금 너의 상태를 글로 적어보고 생

각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점수를 매겨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나의 상태

가 어떤 상태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알게 됐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

터치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라는 터치포인트를 통하여, 자아성찰을 촉진 시키고 겪고 

있는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배웠습

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본론에 해당하는 ‘착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착륙에서는 작은 변화 

경험이 중점입니다. “무엇이 틀렸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놀랄 만큼 향상된다.” 평소에 큰 것 혹은 멀리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쉽사리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제게 이런 습관은 게으름과 무기력을 유발합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있는 *밝은 

점을 찾아서 원본적인 삶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감상문을 쓰면서, 다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당시에도 큰 도움이 됐

었습니다. 하지만 아둔하게도 최근에 배웠던 좋은 대화의 기술과 태도를 잃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는 말을 했었구나”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제가 쓴 감상문을 

보고 복습하면서 내 사람에게 따뜻하고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재기하였습니다. 긴 

글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터치 포인트 :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순간. 

*밝은 점 : 올바른 것. 


